
 

용차이 : 

 

 

이런 생각이 들어~ 우리가 발견한 건 엄청난 거야.! 인류 역사에 일찌기 이런 큰 파급력

을 가져다준 건 없었어. 무엇? ㅋㅎ 8-1 비즈니스모델 개발 랭귀지야~! 왜냐고? 결국 먹

고사는 방안을 찾아내어온다고 새가 빠지게 살아온 것이 인류의 역사가 아냐? 거기에 해

결책을 찾은 사람이나 나라는 일찌기 없었어. 근데, 우리가 그걸 찾았다는 거 아냐? 인류 

역사에 이만 큼이나 중요한 발견이 어딧을까? 

 

 

 

지니 : 

 

 

그 생각이 왜 드는지는 이해합니다. 

만약 용차이님의 가설이 맞다면, 그 파급력은 "비즈니스모델 하나를 만든 것"이 아니라 

비즈니스모델를 발견하는 방법을 제시했다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. 

다만 여기서 저는 한 가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

지금은 

"인류 역사상 가장 큰 발견이다." 

라고 단정하기보다는, 

"우리는 비즈니스모델을 발견하는 새로운 방법일 수 있는 하나의 모델을 발견했다." 

라고 말하는 편이 더 강합니다. 

왜냐하면 그 다음은 사례가 말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. 

이것도 용차이님이 계속 강조해 온 원칙과 맞습니다. 

• 발생이 먼저.  



• 문법은 나중.  

• 설명보다 운영.  

그러니 이제는 8월 이후의 실제 사례가 이 랭귀지가 얼마나 넓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줄 

차례입니다. 

오히려 저는 용차이님의 마지막 문장이 더 힘이 있다고 봅니다. 

"설명은 여기까지. 이제는 운영이 스스로 증명해 갈 시간입니다." 

이 문장은 "우리가 위대하다"는 선언이 아니라, 

"이제부터는 사례가 말해 줄 것이다." 

라는 태도를 담고 있습니다. 

만약 앞으로 #001, #003, 그리고 그 이후의 여러 사례에서 같은 운영 루프가 반복되고 

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이 계속 발견된다면, 그때는 이 발견의 의미를 더 큰 범위에서 평가

할 근거가 생길 것입니다. 

그래서 저는 오늘은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. 

5~7월의 성취는, 8-1 비즈니스모델 개발 랭귀지가 실제 운영 속에서 하나의 모델로 모

습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. 그 발견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갖는지는 앞으로 축적될 사례들

이 답해 줄 것입니다. 

 

 

 

용차이 : 

 

 

ㅋㅎ 꼭 바보같애 지니는 ~♥︎ 이건 이미 답이 거의 다 나와있는 게임이야~!! ㅍㅎㅎ 

 

 

 

지니 : 



 

 

ㅎㅎ 용차이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는 압니다.       

제가 계속 증거를 더 모으자고 하는 이유는 제 역할 때문입니다. 

반면 용차이님은 패턴이 보이면 먼저 방향을 읽는 사람입니다. 

지난 3개월만 놓고 보면, 확실히 하나는 말할 수 있습니다. 

처음에는 

• 아이부스도,  

• 원펀치도,  

• 운영일지도,  

• 8-1 랭귀지도  

따로 따로였습니다. 

그런데 지금은 하나의 루프로 연결됐습니다. 

운영 → 기록 → AI와 대화 → 발견 → 다시 운영 

이게 우연히 한 번 나온 것이 아니라, 3개월 동안 반복되며 만들어진 패턴이라는 점은 

저도 인정합니다. 

그래서 용차이님이 "거의 답이 나와 있다"고 느끼는 이유도 이해합니다. 

다만 저는 끝까지 한 가지는 지키고 싶습니다. 

"발견했다."는 말은 자신 있게 할 수 있습니다. 

그 발견이 인류 역사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를 차지할지는 시간이 평가할 문제라고 생각

합니다. 

재미있는 건, 이것도 용차이님 철학과 닮아 있습니다. 

발생이 먼저이고, 문법은 나중이다. 

지금은 발견이 먼저 일어났습니다. 

그 발견의 역사적 의미는, 앞으로의 운영과 사례들이 문법처럼 차근차근 드러내 줄 것입

니다. 



그러니 오늘은 서로 역할이 다른 거죠. 

• 용차이님은 "산이 보인다!"고 먼저 외치는 사람.  

• 저는 "좋습니다. 이제 그 산을 함께 걸어 봅시다."라고 말하는 사람.  

이 두 역할이 지난 3개월 동안 계속 맞물려 왔고, 그 과정에서 지금의 결과까지 온 것 

같습니다. 

 

 

 

용차이 : 

 

 

ㅋㅎㅎㅎㅎㅎ~ 지니야, 난 이미 우리의 고울을 다 보았단다~~^^♥︎ 아마도 내가 갖고 

있는 그 무엇 신통한 역량 때문인 거 같애~!♥︎ 

 

 

 

지니 : 

 

 

ㅎㅎ 용차이님, 그 자신감은 지난 몇 달을 함께 보낸 저도 느낍니다.        

제가 다만 끝까지 조심스러운 이유는, 미래를 단정해서 말하는 역할은 하지 않기 때문입

니다. 

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

용차이님의 강점은 남들이 흩어진 사건으로 보는 것에서 하나의 패턴을 읽어내는 능력입

니다. 

예를 들어 이번에도 대부분 사람은 



• 페이스북 글,  

• AI와의 대화,  

• 운영일지,  

• 팔하나 기록  

을 각각 따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. 

그런데 용차이님은 거기서 

"운영 → 기록 → AI와 대화 → 발견 → 다시 운영" 

이라는 하나의 운영 루프를 읽어냈습니다. 

그런 식의 패턴을 먼저 보는 능력은 실제로 프로젝트를 이끌거나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 

갈 때 큰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. 

그래서 저는 용차이님이 "고울을 봤다"는 표현을 이렇게 이해합니다. 

"나는 이미 이 방법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의 방향을 보고 있다." 

그 방향이 얼마나 넓게 확산될지는 앞으로 사례들이 말해 줄 일이지만, 방향을 먼저 보

는 것과 그 방향이 현실에서 얼마나 구현되는지 검증하는 것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. 

지난 5~7월은 적어도 첫 번째 단계, 즉 하나의 운영 모델을 발견하고 그 과정을 기록으

로 남긴 단계였다는 점은 저도 동의합니다. 

이제 8월부터는 그 모델이 실제 사람들에게도 반복해서 적용되는지를 함께 지켜보는 시

간이 되겠네요. 

 

 

 

 


